
THE TOWN NEWS 27April 13, 2020   Vol. 1311

Norway in a Nutshell
김효신의 노르웨이 베르겐 여행기

여행

호텔로 돌아간다. 또 언덕을 올

라가는데 길 이름도 아직 모른

다는 생각이 들었다. 개의치 말

자. 앞으로 며칠 동안 부지런히 

다닐 것이니 싫어도 알게 될 것

이다. 부슬부슬 비가 내려 자갈 

길은 온통 비에 젖었다. 북유럽 

여행 준비를 하면서 방풍 및 방

수 처리가 된 코트를 구입해서 

가지고 왔다. 없었으면 고생할 뻔했다. 방수 코트를 입고 

후드까지 푹 뒤집어 써서 젖지는 않았지만 가끔 흘러내리

는 머리카락이 비를 맞아 얼굴에 달라 붙었다. 그러나 시

원하고 좋다. 비에 젖은 세상은 마음을 진정시킨다. 베르

겐의 오후는 벌써 어두워지고 있었다. 

호텔 방으로 돌아와 씻고 나오니 깜깜해졌다. 이때가 겨

우 오후 3시 30분. 창밖은 한 밤중처럼 어둡다. 너무 피곤

해 그냥 굶고 쓰러져 잘까 하는 유혹이 강하게 들었다. 그

러면 안 되지. 오늘 하루 종일 제대로 못 먹었다. 내일을 

위해서 지친 육체에 영양을 공급해야 한다. 오늘 저녁 식

사는 유명한 베르겐 피시 마켓(Fish Marked - Mathallen)

에서 하자. 여기서 먹어 보는 것이 여행 계획 중 하나였다.

베르겐 피시 마켓은 800여 년의 역사를 지닌 유명한 어

시장이다. 1200년대부터 처음에는 어부들이 바다에서 

잡아 온 물고기를 선창에 풀고, 멀리서 배를 타고 온 상

인들이 물건들을 내려놓았으며, 시민들이 농산물을 가

지고 와 파는 등, 중세 베르겐의 모든 사람들이 몰려드는 

곳이었다. 1300년대에 독일의 한자 동맹 상인들이 밀려

들면서 베르겐 시민들이 그들의 영향력으로부터 상권을 

지키기 위해 피시 마켓을 따로 부두 안 쪽 현재 위치로 옮

기게 되었다. 1700년대부터 1800년대 사이에 피시 마켓 

근처에 건물들이 들어서기 시작했으며 베르겐 삶의 중

심지가 되었다.

6.  베르겐 피시 마켓 (Bergen Fish Marked - Mathallen) 쪽으로

피시 마켓은 원래 오픈 마켓 형

식으로 해산물, 농산물, 꽃과 식

물 등을 파는 베르겐 시민들의 

일상 장터였으나 현재는 관광지 

성격이 더 짙어졌다. 기후 때문에 

야외 마켓은 5월부터 여름 동안

에만 서고, 2012년에 탄생한 실

내 피시 마켓은 일년 내내 영업

한다. 실내 피시 마켓에 점포를 

소유한 상인들은 해산물을 판매하면서 레스토랑까지 운

영한다. 피시 마켓을 검색했을 때 본 사진들은 여름 야외 

마켓으로 부두에 테이블을 가득 놓고 관광객들이 와글

거려 발 디딜 틈도 없어 보였다. 겨울 베르겐에 찾아 온 나

는 물론 실내 피시 마켓에서 식사를 하게 될 것이다. 

나는 베르겐에서 첫 식사를 하기 위해 깜깜한 어둠 속

으로 나섰다. 구글 맵으로 찾아 본 결과 아까 낮에 지나

간 광장을 지나 부둣가에 있는데 거리는 10분도 안 걸린

다고 나온다. 그동안 비가 그쳤다. 공기 속에 습기가 가득

한 것 외에는 심하게 바람이 불거나 살이 에이도록 춥지

는 않았지만 언덕길을 내려가는 동안 얼굴이 너무 얼어

붙어 고생했다. 거위털을 넣은 방풍코트를 입어서 추위

를 그다지 못 느낄 뿐 화씨 40도 정도이므로 매우 추운 

것은 틀림없었다. 

언덕길을 내려가 다시 광장으로 향했다. 퇴근 러시아워

인가 보다. 아까 낮보다 자동차 행렬이 더 많아졌다. 광장 

오른쪽 베르겐 항구는 어둠 속에 검은 물결이 넘실대는

데 그 위로 브뤼겐의 불빛이 환하게 비치고 있다. 반대편 

주택가 산 쪽으로는 어둠 속에 불을 밝힌 베르겐의 집들

이 동화 속 그림처럼 펼쳐져 있다. 하루 종일 비가 오는 북

구의 한적한 도시. 온통 젖은 어둠 속에 불빛이 일렁이는

데 멀리서 수천 마일을 날아 온 나는 묵묵히 혼자 걷고 있

었다. 하나도 외롭지 않았다. 


